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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

러한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중 3차년도(초6)와 4차년도(중1)에 응답한 2,258명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잠재전이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점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모두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들은 각각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는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거나 또는 동일한 잠재집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저

-교우중 관계형’ 집단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될 확률도 높았지만, 그대로 유지될 확률도 높게 

나타나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 유형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요인 중에서는 성별, 삶의 만족도가, 가정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방임이, 그리고 학교요인 중에서는 성취가치, 학교규칙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

지,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과 개입에 있어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전이양상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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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 초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Anderman, 2003; Longobardi, 

Prino, Marengo & Settanni, 2016).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는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학업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적응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다(정현희, 2016; Eccles & Roeser, 2011). 이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 변화까지 겪게 되는데, 중학교의 학교환경은 초등학교보다 

엄격해진 규율, 과목별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학생 간 교류 감소, 학업 부담의 증가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신희영, 장유진, 박채림, 2021; Zee, Koomen & Van der Veen, 2013). 특히 새로운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는 진학 후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적응 과제 중의 하나로,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을 어

렵게 할 수 있다(장희선, 2020; 조정아, 2012;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부

족 및 갈등,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교우관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강선모, 임혜경, 2021; 방현주, 정혜원, 2020; 이현철, 정시영, 최성보, 

2015). 청소년 초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문제는 그 영향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

지 계속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학급과 학교, 나아가 사회로

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들이 중

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 및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많은 횡단 및 종단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먼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학습동기를 증가시키고, 사회성과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Ansari, Hofkens & Pianta, 2020; Baker, 2006). 교사와의 관계는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avis, 2003; Joyce & 

Early, 2014; Pakarinen et al., 2018).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추후의 대인관계나 

심리적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rgin & Bergin, 2009).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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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McMahon, Creaven & Gallagher, 2020; 

Oldfield, Humphrey & Hebron, 2015; Prinstein & Aikins, 2004). 교우관계가 좋은 청

소년은 행복하며(Nelis & Rae, 2009),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민아, 안윤정, 2021; 이연숙, 박종효, 2021; Herres & Kobak, 2015). 또한 원만한 교

우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Ma & Huebner, 2008; Nickerson & 

Nagle, 2004),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성을 낮추는 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Kerr, Preuss & King, 2006; Stewart & Suldo, 2011).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들의 연구는 주로 개인, 가정, 학교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

어져 왔다. 먼저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사회적 위축 등이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권재기, 정미경, 2012; Allen, Hauser, Eickholt, 

Bell & O’Connor, 1994; Rudolph, 2009),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방임,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애, 정현희, 2016; Bascoe, Davies, Sturge-Apple & 

Cummings, 2009).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유대감, 학업성취, 학업스트레스, 학교규칙과 

같은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이정미, 양명숙, 2006; 정현희, 2016; De Laet et al., 2016). 

한편, 초기 청소년은 연령 증가와 환경 변화 및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교사 및 교우

관계에서 유의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초기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ker(2006)는 아동 후기를 지나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사-학생 관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Furrer와 

Skinner(2003)는 교사와의 관계가 초등학교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진학 후에 급격하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가, 수업방식의 변화, 학업부담 및 경쟁 증가 등 초등

학교와 중학교 환경의 물리적 및 심리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Anderman, 

Maehr & Midgley, 1999; Roeser & Eccl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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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 초기 교우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청소년 

초기에는 대인관계가 성인지향에서 또래지향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증

가한다는 주장도 있고(이주아, 이은경, 이순형, 이강이, 2016; Lynch & Cicchetti, 

1997), 반면 경쟁적인 중학교 환경으로 인해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수영, 이형실, 2009; Furrer & Skinner, 2003). 이러한 엇갈린 연

구결과들은 초기 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에 대한 추가의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다양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사 및 교우관

계는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추가의 연구를 통해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 잠재성장모

형 검증 등을 통해 교사 및 교우관계가 우울이나 비행, 또는 학교적응과 같은 발달성

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거나, 또는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교우관계가 나타내는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알아본 변인중심(variable-oriented)의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종백, 김남희, 2014; 이현철 등, 2015; 정병삼, 2012; Meeus, 

2016). 반면, 다양한 양상으로 교사 및 교우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모

습을 살펴본 개인중심(person-oriented)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교사 및 교

우관계의 변화양상을 개인중심 접근으로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초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각각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

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두 관계의 상호

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또한 Davis(2003)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학생은 교

우관계에서 회피나 거부, 고립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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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변화 양상을 독립적으로만 다루기보다는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 및 교우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종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중심 접근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Wang, Hatzigianni, Shahaeian, Murray와 Harrison(2016)은 군집분

석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을 확인한 후, 2년 

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에서 군집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모두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군집의 아동들은 다른 군집의 아

동들에 비해 이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이 초기 아동기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군집분석도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져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른 연구로  미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및 교우관계에

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살펴본 León과 Liew(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유형이 저교우-저교사 관계형, 중교우-저교사 관계형, 중교우-중교사 관

계형, 고교우-고교사 관계형의 네 하위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시점에서 초기 청소년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종단연구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각각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형이 중학교 진학 후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 및 교우관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개인요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

(부모의 방임, 학대), 학교요인(성취가치, 학교규칙준수)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유관계의 전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한 발달적 전환기에 놓여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교사 및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

화양상과 그러한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

기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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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종단자료 가운데 3차년도(2012년)와 4차년도(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4월 기준 교육부의 학교통계 표집 틀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략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초6)와 

4차년도(중1) 중에 응답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2,25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

였다. 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1,189명(52.7%), 여학생 1,069명(47.3%)이었다.

2. 측정도구 

1) 교사 및 교우관계

(1) 교사관계

교사관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

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89, 4차년도 .85로 나타났다.

(2) 교우관계

교우관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하

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

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 교우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57, 4차년도 .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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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

  

(1) 개인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

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중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더미코딩되었다. 사회

적 위축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기운이 별로 

없다.’,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등(2006)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회적 위축 .89, 우울 

.92, 삶의 만족도 .86으로 나타났다. 

  

(2) 가정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방임, 학대 척도를 사용하

였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방임 척도는 ‘다른 일(직장

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등 부모의 방임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

대 척도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 부보의 학대에 대한 4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과 학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의 

방임 .81, 학대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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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성취가치, 학교규칙 척도를 사용하

였다. 성취가치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양명희(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성취가치 척도는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성취가치에 

대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규칙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등 

학교규칙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고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성취가치 .90, 학교규칙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이하 LTA)을 통해 이루어졌다. 

LTA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

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둔 분

석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3). LTA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FIML은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하며, 다중대체법에 비해 표준오차가 

적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김수영, 2020).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후,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1단계 접근방법을 보완한 3단계 접

근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한 잠재전

이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시점에 적

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잠재프로파일의 확률값을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과정 중에 생

긴 측정오차를 고정하여 오차를 교정한다. 또한 공변인을 포함하는 잠재전이 분석의 

경우, 3단계의 결합된 모형에 각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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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공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잠재프로파일에서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ro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구하여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C, BIC, 

SABIC가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Akaike, 1974). Entropy는 하나의 잠재프

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제시된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Clark, 2010). 모형 

비교 검증 방법은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

다(Lo, Mendell & Rubin, 2001). LMR_LRT는 (k-1)개 잠재집단 모형과 k개 잠재집단 

모형의 검증 결과, p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

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3단계 접근 방법 중 세 번째 단계에

서는 각 프로파일별로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은 준거집단을 기준

으로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산비는 독립

변수 χ의 로짓 회귀계수 b를 exp(b)로 변환시킨 값으로 독립변수 χ를 1단위 증가할

수록 얻어지는 종속변수의 승산의 증가배수이다. 또한 승산에 있어서 변화 백분율은 

exp(b)로부터 1을 뺀 후 100을 곱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19).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현된 

변수는 잠재변수를, 사각형으로 표현된 변수는 측정변수를 의미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초등학교의 잠재계층에서 중학교 잠재계층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와 관련된 개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부모의 방임, 학대), 학

교(성취가치, 학교규칙) 요인들이 중학교 시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전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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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관계의 

평균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우관계의 평균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관계는 교우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 시기별로 비교적 양호한 상

관을 나타냈다. 교사와 교우관계는 사회적 위축, 우울, 부모의 학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성취가치, 학교규칙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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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38
**

-

 3  .27
**

 .18
**

-

 4  .14
**

 .31
**

 .42
**

-

 5  -.16
**

 -.19
**

 -.18
**

 -.14
**

-

 6  -.21
**

 -.20
**

 -.17
**

 -.17
**

 .59
**

-

 7  .30
**

 .36
**

 .16
**

 .22
**

 -.28
**

 -.53
**

-

 8  .28
**

 .29
**

 .17
**

 .17
**

 -.17
**

 -.27
**

 .36
**

-

 9  -.10
**

 -.03
**

 -.08
**

 -.03
**

 .17
**

 .35
**

 -.22
**

 -.20
**

-

10  .47
**

 .41
**

 .26
**

 .21
**

 -.14
**

 -.25
**

 .37
**

 .34
**

 -.17
**

-

11  .45
**

 .34
**

 .27
**

 .18
**

 -.10
**

 -.21
**

 .28
**

 .26
**

 -.14
**

 .51
**

-

M 15.17 14.57 14.65 14.54 10.21 17.03  9.69 13.48  6.73  21.82  14.91

SD  3.54  2.24  3.25  1.99  3.77  6.05  2.01  2.38 2.57   4.07   2.77

주. ①초6교사관계 ②초6교우관계 ③중1교사관계 ④중1교우관계 ⑤초6사회적 위축 ⑥초6우울
⑦초6삶의 만족도 ⑧초6부모의방임 ⑨초6부모의학대 ⑩초6성취가치 ⑪초6학교규칙.

**p < .01.

2.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수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이하 초6)과 중학교 

1학년(이하 중1)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증가시키며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와 Entropy, LMR_LRT와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표 2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초6 잠재프로파일 수 중1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2 3 4 5

정보

지수

AIC 21514.589 21158.434 21053.668 20827.584 18908.248 18636.906 18510.969 18437.890

BIC 21554.519 21215.477 21127.825 20918.854 18947.627 18693.162 18584.102 18527.900

SABIC 21532.279 21183.706 21086.522 20868.019 18925.387 18661.391 18542.800 18477.066

Entropy     0.435      0.818    0.853   0.844   0.710   0.836   0.846   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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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p < .001. 

그림 2. 잠재프로파일의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의 변화(왼쪽: 초6, 오른쪽: 중1) 

초6 시점의 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로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개로 증가할 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가장 높았다. 

LMR_LRT는 5개 잠재계층 수에서 유의하였다. 분류율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5%보다 작은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druff, Carraro, Thompson, 

Gaudreau & Louvet(2009)은 가능한 각 집단의 비율이 5%를 넘는 것이 좋다고 권유

하였다. 또한 Collins와 Lanza(2013)도 모형을 결정할 때는 집단 구성비율의 적절성, 각 

모형의 변화유형 구분의 명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분류기준
초6 잠재프로파일 수 중1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2 3 4 5

모형

비교

검증

LMR_ 

LRT
247.097* 362.155*** 110.765** 70.178***  395.542***  277.342***   131.937***    79.079

분류율

class1     0.427     0.556  0.577  0.179  0.78355  0.65293  0.19374  0.00341

class2     0.573     0.108  0.092  0.042  0.21645  0.11472  0.04359  0.04246

class3      0.336  0.008  0.392  0.23235  0.22789  0.53499

class4  0.324  0.297  0.53478  0.19144

class5  0.091  0.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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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지수와 Entropy, LMR, LRT, BLRT, 분류율의 해석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잠재계층 수는 3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한편 중1 시점의 경우에도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개로 증가할 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Entropy는 계

층의 수를 증가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LMR_LRT를 살펴보았을 때, 중1 시점의 잠재계

층의 수가 5개일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각 잠재프로파일 형태인 분류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3개일 때 프로파일별 이질성(heterogeneity)을 더 잘 설명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초6 시점의 3개, 중1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교사 및 교우관계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모든 계수는 유의

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분된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계수의 값을 고려하여 각 잠재집단을 명명하였다. 초6 시점의 첫 번째 

잠재집단은 세 유형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높아 첫 번째 잠재집단은 ‘교

사고-교우고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33.6%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이

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계수가 14.221, 14.079로 교사 및 교우관계가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55.6%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크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교사관계의 

계수가 8.516로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낮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10.8%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

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중1 시점의 첫 번째 잠재집단은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는 18.880, 

16.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23.2%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이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계수가 14.132, 14.091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의 65.3%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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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초6 시점의 두 번째 잠재집단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 잠

재집단은 교사관계의 계수가 9.035로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의 11.5%가 포함되어 세 

잠재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계수와 표준오

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계수와 표준오차

초6 중1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교사

관계
18.881 0.080 14.221 0.098  8.516 0.292 18.880 0.074 14.132 0.077  9.035 0.266

교우

관계
15.799 0.088 14.079 0.060 13.323 0.204 16.337 0.115 14.091 0.045 13.497 0.175

(%) 33.6 55.6 10.8 23.2 65.3 11.5

그림 3.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형태(왼쪽: 초6, 오른쪽: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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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 분석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중1 시점의 유형에 어떻게 전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초6 시점의 유형별 잠재전이 확률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 확률

교사-교우 관계 
전이확률(%)

중1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초6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39.6 52.6  7.7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14.5 74.7 10.7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16.7 56.4 26.9

분석 결과, 초6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중1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중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은 중1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39.6%였으며, ‘교사

중-교우중 관계형’으로 52.6%,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7.7% 전이되었다. 초6 시점

의 ‘교우중-교사중 관계형’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집단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74.7%

였다. 초6 시점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14.5%, ‘교사

저-교우중 관계형’으로 10.7% 전이되었다. 마지막으로 초6 시점의 ‘교사저-교우중 관

계형’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16.7%,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56.4% 전이되

었다. 한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이동할 확률은 같

은 집단으로 유지할 확률보다 높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그

대로 유지될 확률도 26.9%로 높아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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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결정한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3단계 접근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하여 효과여부를 검증하였다. 준거집단

(reference group)으로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준거집단을 다른 

나머지 잠재집단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요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요인(성취가치, 학교규칙)을 검증하였다. 

첫째, 먼저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저-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으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757, .844, .634이므로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

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24.3%, 15.6%, 36.6%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방임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규칙 생활적응수준

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중-

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812, .869, 

.765이므로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

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19.8%, 13.1%, 23.5% 감

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초6 시점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준거집단: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340    .214   1.406     .255    .138    .979

사회적 위축    .010    .046   1.010     .078    .024   1.081

우울    .011    .029   1.011    -.015    .018    .985

삶의 만족도   -.278***    .068    .757    -.208***    .053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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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둘째, 먼저 중1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저-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성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

로 나타났다. 성별, 성취가치,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700, .941, .833이므로, 성별은 

여학생생일수록, 방임과 학교규칙 적응수준은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30.0%, 5.9%, 16.7%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1 시

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중-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

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학교요인으로는 성취가치와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성취

가치와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969, .882이므로,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 수준이 1점 

높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3.1%, 

11.8%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

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1 시

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중1 시점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 요인(준거집단: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가정

요인

방임   -.170***    .047    .844   -.141***    .038    .869

학대   -.070    .043    .932   -.058    .030    .943

학교

요인

성취가치   -.003    .017    .997   -.021    .011    .979

학교규칙   -.456***    .042    .634   -.268***    .029    .765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356* .206 .700 -.116 .134  .890

사회적 위축 -.005 .034 .995 .036 .023 1.036

우울 .043 .024 1.044 .006 .018 1.006

삶의 만족도 .035 .060 1.036 -.052 .046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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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01.

6.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향요인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단에서 중1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

단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교사고- 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

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영향요인은 초6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6 시점에서 중1 시점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에서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가치가 높

을수록 준거집단 그대로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그대로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고-교우고 집단’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우울과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이 높

으며,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인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

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으로의 전이에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일수록 비교집단보다 

준거집단인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여학생일수록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가정

요인

방임 -.077 .046 .926 -.072 .037  .930

학대 -.022 .044 .979 .011 .031 1.011

학교

요인

성취가치  -.061*** .018 .941  -.031*** .012  .969

학교규칙  -.183*** .032 .833  -.126*** .023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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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향요인(영향요인은 초6 시점의 문항임)

구분
영향

요인

저  vs 저 중 vs 중 고  vs 중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107 .922 1.113 .314 .231 1.369 -.617** .229 .539

사회적 위축  .066 .179 1.069 .047 .049 1.048   -.023 .039 .978

우울  .181 .140 1.198 -.062* .031  .940 .082* .033 1.085

삶의 만족도  .457 .396 1.579 -.179* .073  .836 .062 .080 1.064

가정 

요인

방임 -.051 .175 .951 -.096 .068  .908 -.045 .062 .956

학대 -.140 .151 .869 -.005 .057  .995 .020 .052 1.020

학교

요인

성취가치 -.224* .098 .799 -.044* .021  .957 .003 .019 1.003

학교규칙 -.142 .146 .868 -.054 .043  .947 -.193* .053 .824

주. 전이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난 잠재집단의 결과만 제시함.

*p < .05. **p < .01.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잠재프로파일 유형 간 전이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전이과정에 영양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점과 중학교 1학년 시

점 모두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은 각 시점별로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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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고

교우-고교사 관계형’, ‘중교우-중교사 관계형’, ‘중교우-저교사 관계형’, ‘저교우-저교사 

관계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한 León과 Liew(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eón과 Liew(2017)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교사 및 

교우관계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León과 Liew(2017)의 연구는 한 시점에서 중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확인된 잠재집단 중에서 교우관계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교사관계에서만 낮

은 수준을 보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는 진학 후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적응 과제 중의 하나로, 이

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장희선, 2020;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이렇듯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 이행됨에 따라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의 변화양상을 독립적으로 다

루기보다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은 초등

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가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잠재

집단으로 전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

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연숙, 박종효, 

2021; Davis, 2003; Joyce & Early, 2014; Nelis & Rae, 2009) 한편, 잠재집단을 이동

하는 경우에는 ‘교사저-교사중 관계형’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교사중-교우중 관계

형’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시점을 살펴보면, ‘교사저-교우

중 관계형’ 잠재집단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세 잠재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은 그대로 낮은 교사

관계 유형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에서 매우 독특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후기를 지나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면

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사-학생 관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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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후에 급격하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한 Baker(2006)의 연구결과, 

Furrer와 Skinner(2003)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교사저-교우

중 관계형’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 후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Bergin & Bergin, 2009). 이렇듯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 교우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

년의 교사와 교우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

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성별,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

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개인요인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인 방임, 학교요인인 학교규칙이었다. 즉, 초

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 유형에 차

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방임 등 부

모의 양육태도, 학교규칙 등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정현희, 

김후남, 2019; Bascoe et al., 2009; Nickerson & Nagle, 2004). 반면, 중학교 1학년 시

점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개인요인인 성별, 학교요인인 성

취가치, 학교규칙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

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동기와 성취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이정미, 양명숙(2006)

의 연구결과, Wang 등(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연구

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적응은 개인이나 가정요인보다는 학교환경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장희선(202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6학

년 시점과 달리 중학교 1학년 시점에는 성별과 학교요인인 성취가치, 학교규칙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진학 후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교사 및 

상담사의 세심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더욱이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와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취가치, 학교규칙 준수와 관련된 경험적

이고 구체적인 개입전략과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단에서 중1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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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단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

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는 ‘교사중-교우중 관계

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정현희, 2016; De Laet et al., 

2016),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Roorda 

et al., 2011; Wentzel, 2002)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

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의 상담과 지도를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집단 프로파일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전이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에 있어 개인중심 접근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사저-

교우중 관계형’ 유형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전이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을 보여 고위험 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상담장면에

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한 단계 낮

은 단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도 

교사와 교우관계에 있어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질을 높음으로써 적응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 청소

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개입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로, 교사들에게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아울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교사들에게는 자문이나 의사소통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범위를 확장하여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

하는 교사와 교우관계의 프로파일 분류와 전이양상을 살펴보고, 분류된 프로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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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학교환경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 분석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변수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의 자기보고를 통해서만 측정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 또래에 의한 다면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6에서 중1로 전환되는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사 및 교우관계는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

는 변화 프로파일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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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nt transition patterns and the determinants of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Chung, Hyunhee**․Jang, Eunae**

This present study examined the latent transition patterns of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bo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and further sought to explore 

determinant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258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at two different time points(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1st grade 

in middle school).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using Mplus 8.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at the two poi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btypes such as the ‘high teacher-high student relationship’, ‘average 

teacher-average student relationship’ and ‘low teacher-low student relationship’. 
Secondly, the latent profile patterns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were found to be transferred to a higher level or at the least were maintained. 

Thirdly, gender, life satisfaction, parental neglect, academic values, school rul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In particular, depression, academic values, 

school rules were seen as being significant determinants in predicting the transition. 

Th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early adolescents’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hip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relationship, teacher, peer, early adolescence, latent transition analysi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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